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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6월 24일(수)부터 25일(목) 양일 간 전북유선운용센터지부, 충북본부지부 등 전북, 충북지방본부를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만났다.��김해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어려움이 적지 않을 텐데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전한 뒤 “임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지금의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갈수 있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올해 단체교섭은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산업 전반에 위기 도래했지만, 조합원의 성원과 바람에 맞게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김해관 위원장은 이어 “집행부 3년차인 올해도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조언을 구할 것”이라며 “올해 단체교섭은 공약 이행을 이끌어낸 지난 2년간의 활동에 더해 다소 미진했던 부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로 임금인상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정세가 예년보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국면이지만,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다져가면서 임금 및 보수제도 개선이나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짜임새 있고 완결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해관 위원장 현장순회에 앞서 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처장은 충북고객본부지부, 충북유선운용센터지부, 전북유선운용센터지부, 전북고객본부지부를 차례로 돌며 조합원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조합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연차사용이 여의치 않는 점을 비롯,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다. 


 








http://www.kttu.or.kr/


제13-386호, 2020년 6월 26일(금)





위원장, 전북 및 충북 지방본부 현장순회 �“위기극복 위해 힘써주신 조합원께 감사..근로조건 향상에 끝까지 최선 다할 것”










